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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31.(월) 12:00

(지  면) 2026. 9.  1.(화) 조간

‘국민안전산업펀드 1호’ 펀드 결성 추진 
- 총 105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 추진... 민간출자금 55억 원 모집 목표
-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 분야 유망 기업에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안전 분야 유망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모

태펀드 국민안전계정으로 운용되는 ‘국민안전산업펀드 1호’ 결성을 추진한

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행정안전부 출자금을 마중물로 조성되는 재난안전분야 전용 

투자 펀드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공모를 거쳐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통해 펀드 조기 결성 가능성과 투자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현대차증권*을 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 (운용 펀드) 14개, 4,311억 원, (운용 모태펀드) 2개(환경·물산업), 900억 원

 운용사인 현대차증권은 정부 출자금 50억 원과 민간 출자금 55억 원을 

합쳐 총 105억 원 규모의 펀드를 3개월 이내 결성 후 본격적인 투자에 나

설 계획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기

업이며, 투자금은 기술·제품 고도화, 마케팅, 인증·특허 획득 등에 활용되

어 기업 성장과 후속 투자를 유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1호 결성을 시작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 규모를 지속

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펀드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재난안

전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문 운용사의 우수한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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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활용해 국내 재난안전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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